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감이 줄어 어

려움을 겪는 제주 건설 일용근로자

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주 건설 일

용근로자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

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8일 밝

혔다.

제주도는 사업 잔여 예산을 활용

해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2

차 추가 모집에 나선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2026년 7월까지의 근무

일수를 인정해 신청 자격을 넓혔으

며 제주도는 약 500명을 추가로 선

정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4

일까지 진행되며, 경인빌딩 1층

(제주시 청사로 13)을 방문하거나

전화(070-4566-9755~7)로 문의하

면 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공급좌

석 감소세가 6월까지 석 달째 이어

지고 있다. 특히 항공사들이 고유가

상황 등을 이유로 계획대로 운항하

지 않은 경우도 적잖았다. 공급좌석

이 줄면서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

진 데다, 6월의 경우 역대 가장 높

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로 인한 항공

비용 증가로 여객은 감소했다.

8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

면 6월 제주공항의 국내선 공급좌

석(출 도착)은 225만1181석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1%(22만5415

석) 줄었다. 운항 편수는 1만2026

편으로 7.5%(975편) 감소했다. 운

항 편수 감소율보다 공급좌석 감소

율이 더 높았다.

국내선 공급좌석 감소는 하계 운

항기간이 시작된 3월 29일 이후 4

월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3월만 해도 제주 국내선 공

급좌석은 246만1730석으로, 1년 전

보다 10.5%(23만4698석) 늘었다.

하지만 4월에 228만6969석이 공급

돼 6.8%(16만5678석) 감소로 돌아

섰고, 5월에도 3.3%(8만2688석) 감

소한 245만4702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제주공항의 국내선 노선별

운항 편수는 출발 기준 제주~김포

노선이 3022편으로, 1년 전보다 343

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편꼴로 줄어든 셈이다. 제

주~김해 노선은 864편이 운항돼 1

년 전보다 88편 감소했고, 제주~대

구 노선도 450편으로 117편 줄었

다. 제주~광주 노선도 1년 전보다

37편 줄어든 473편이 운항됐다.

이같은 항공 공급좌석 감소는 항

공사의 비운항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6월 국내선 운항 계획은

1만2424편이었다. 하지만 비정기편

을 포함한 실제 운항편수는 1만2026

편으로, 398편이 비운항(결항 포함)

했다. 비운항으로 줄어든 공급좌석

은 약 8만8800석 정도로 추정된다.

공급좌석 감소와 함께 편도 기준 항

공사별 3만4100~3만5200원의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할증료까지 더해

지면서 6월 국내선 항공 여객(유임

+환승)은 203만6361명으로1년 전보

다 10.1%(22만7550명) 감소했고, 탑

승률은 90.5%를 기록했다.

한편 6월 국내선 공급좌석이 줄

어든 것과 달리 국제선 좌석(출 도

착)은 37만8425석이 공급돼 1년 전

보다 22.0%(6만8180석)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됐다. 운항 편수는 2048

편으로 376편 늘었고, 여객은 34만

6663명으로 23.9%(6만6776명) 증가

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올해 제주 섬 속의 섬인 우도, 가파

도, 비양도 입도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형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던 추자도

는 입도객이 크게 줄었고, 마라도

입도객도 소폭 감소했다.

8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5

월까지 우도 이동객(왕복 기준)은

119만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

다 10.6%(11만4000명) 증가했다. 또

비양도 입도객은 11만2100명으로

28.9%(2만5000명) 늘었다. 가파도 입

도객도 1.3%(2500명) 증가한 19만500

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마라도 입도객

은 8만1500명으로 1.2%(1000명)줄었

다. 추자도 입도객은 8.3%(2800명)

줄어든 3만1700명에 그쳤다.

올해 추자도 입도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접근성이 낮아진 영향

으로 풀이된다. 추자도를 오가는

3500t급 쾌속 카페리 산타모니카호

(여객 606명)는 지난해 10월 추자항

에 접안하던 중 물살의 방향을 바꾸

는 기기 파손으로 정비에 들어갔다

가 올해 3월 중순부터 운항을 재개

했다. 산타모니카가 운항을 중단한

기간에 대체 선박이 투입됐지만 규

모가 작아 기상 상황이 나쁠 때 결

항이 잦아 입도객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월에 각각 36.0

%, 1.4%, 7.4%, 7.2% 감소했던 추자

도 입도객은 5월에는 2.6%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문미숙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서 취업

창업과 지역 정착을 준비할 청년을

대상으로 탐나는인재 13기 를 모

집한다고 8일 밝혔다.

탐나는인재 는 청년이 진로를

설계하고 실무 역량을 쌓아 취업

창업과 제주 정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18개월 장기 인재

양성 과정으로 참여자에게는 월 최

대 150만원의 훈련 과제 수행 수당

과 취 창업 교육, 현장실습, 창업

실행 지원, 전문가 상담과 기업 연

계 등을 제공한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제주

지역 청년 75%와 다른 지역 청년

25%를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취업

과정과 창업 과정이다. 세부 자격

요건은 모집 공고문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더큰내일센터 누리

집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더큰

내일센터 기획홍보팀(064-720-

8900, 8931~3)으로 하면 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

수출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큰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3차 모집을 8일부

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

적으로 470억원 규모로 약 120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환

율로 경영 부담이 큰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고환율 피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한도 지원을

허용해 현장 수요에 대응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과 대외 불확실성으

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수

출계약의 안정적 이행과 신규 수주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

.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

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문의는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8일
코스피지수 7246.79

-409.52
▼ 코스닥지수 785.00

-46.23
▼ 유가(WTI, 달러) 70.44

+1.89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529.30 1476.70 1EUR 1750.43 1682.13

100 942.56 910.14 1CNY 232.02 209.94

2026년 7월 9일 목요일6 경 제

제주~김포 노선 항공기 하루 11편 줄었다

검은수요일 …반도체 고점 논란에 중동 리스크까지 8일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

판에 코스피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09.52포인트

(5.35%) 내린 7246.79로, 코스닥은 46.23포인트(5.56%) 내린 785.0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섬 속의 섬 우도 가파도 비양도 관광객 증가


